
툰티클  	 02

클라우드 시장의 현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03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 성공적 	 07

클라우드를 넘어 AI 기업으로  	 10

클라우드 넘

어
 A

I 기
업

으
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제2 전성기를 

열었을까



바이라인네트워크 스페셜 리포트 |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제2전성기를 열었을까?  2

마이크로소프트가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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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7월, 유명 경제지 포브스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실렸다. ‘미안, 아

마존. 이제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야’라는 제목의 기사다.

흔히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최강자는 ‘아마존웹서비스(AWS)’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매거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클라우드 기업

이라는 선언이 실린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퍼스트’를 외치며 클라우

드에 ‘올인’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AWS까지 넘어섰

다는 이 선언은 흥미롭다.

포브스는 AWS가 인프라 서비스(IaaS)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는 IaaS 뿐 만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PaaS)와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아우르

는 완전한 형태의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이른바 ‘파워하우스’라고 전했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한다는 의미다.

클라우드 시장의 현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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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클라우드 최강자로 꼽은 것은 클
라우드 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초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IaaS 위주로 형성됐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서버 컴퓨터를 클
라우드상에 가상머신 형태로 옮겨놓는 수준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PaaS와 SaaS로 클라우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단순 가상머신이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
션 운영 플랫폼이나 개발환경을 운영하는 PaaS, 최종 고객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SaaS가 각광을 받고 있다.

IDC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전체 클라우드 컴퓨팅 시
장에서 IaaS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에 불과했다. 나머지 
82.2%는 SaaS와 IaaS의 영역이었다. AWS가 IaaS 시장을 이
끄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전체 클라우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 시장의 중심 축, 	
IaaS에서 PaaS, SaaS로 이동

이 IDC 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는 SaaS다. SaaS의 비중은 무려 68.7%에 
달한다.

IDC 애널리스트인 에릭 뉴마크 SaaS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은 
“앱은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쉬운 영역이라 많은 기업이 손쉬
운 부분부터 전환해 왔고 이제 전사적자원관리(ERP)나 공급
망 애플리케이션처럼 대규모 전략시스템을 SaaS 모델로 전환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체화하
려는 기업의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 SaaS 성장에 강력한 동력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aaS는 전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13.6% 비중을 차지
하는 영역이다. 비중이 가장 적지만 성장은 가장 빠르다. PaaS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50.2%를 기록했다. IDC는 컨테이너 
기술이 빠르게 확산해 PaaS 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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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이끌다 
포브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클라우드 업계의 리더라고 꼽은 
것은 SaaS, PaaS 시장의 경쟁력 때문이다.

시너지리서치그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기업용 SaaS 시장조
사 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기준으로 이 시장의 리더
는 마이크로소프트다. 1년 전만 해도 같은 조사에서 세일즈
포스닷컴이 항상 1위를 기록했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클라
우드 기반의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을 제공해 오랫동안 
SaaS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회사이지만, 이제는 그 
지위를 전통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겨주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SaaS 시장을 이끌게 된 것은 과감한 전략 
변화와 대규모 투자 덕분이다. 약 30년 간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이끌어온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시대에 발맞춰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협업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발전시켰다. 
또 31조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링크드인 등을 인수하는 등 과
감한 투자로 Saa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전세계 50곳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전용 리전(복수의 데이
터센터)을 두고, 140여개 국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는 AWS(18개 리전)보다 더 많은 숫자다. 한국에도 
지난 2017년 2월 두 개의 리전이 설립됐다. 한국에 설립된 것
은 33, 34번째 리전으로, 이후 1년 동안 세계적으로 16개의 
리전이 더 설립된 셈이다.

미국 투자기관 번스타인(Bernstein)의 수석 애널리스트 마
크 모어들러(Mark Moerdler)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
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규모가 향후 
AWS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올라서고, 영업이익은 AWS를 뛰
어 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번스타인의 분석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수를 PaaS를 
중심으로 늘려왔다. 번스타인이 지난해 11월 미국 및 유럽 주
요 기업의 정보관리책임자(CIO)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에 따르면, 전통의 강자인 AWS와 비교했을 때 애저의 
도입률이 현저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은 AWS가 이끌고 있는 IaaS 분야에서조차 마이크로소프
트의 약진은 눈여겨볼만하다. 경제분석지 마켓리얼리스트는 
지난 2월 IaaS 분야 톱5인 AWS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알
리바바 중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점유율을 가장 높은 비중으
로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분석보고서에서 마이크로소프
트는 IaaS 시장의 점유율을 전분기보다 3% 늘렸다. 마켓리얼
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AWS에 비해 빠르게 채택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클라우드 기반 IaaS 사용 현황과   
3년 후 예상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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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전, 	
1년 동안 300% 성장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마이크로소
프트의 돌풍은 국내에서도 이어졌다. 한
국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 2월 한국
에 데이터센터를 개소한 이후 국내 클라
우드 서비스 매출을 3배 이상 확대했다.

고순동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3월 
20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서밋’ 행사에서 “지난 
1년간 국내 애저 부문 매출이 320% 급
증했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국내 
데이터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
과 성능을 보유한 클라우드 시설”이라며 
“머신러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단
순 스토리지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플랫폼 위주의 애저 데이터서비스 
매출도 277% 성장했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
로도 AI, 블록체인, 혼합현실(MR) 등 최신 
IT 기술을 한국에서 좀 더 빠르고 쉽게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진정한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을 돕는 선도기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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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적
2014년 2월 4일. 어쩌면 훗날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책에 중요한 날로 

기록될 지도 모른다. 사티아 나델라 현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부임한 

날이기 때문이다. 창업자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에 이어 3대 CEO에  

오른 사티아 나델라는 모바일 혁명 이후 위기에 빠진 마이크로소프트를 

수렁에서 건져내 다시 세계 최고의 IT 기업으로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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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델라가 CEO에 취임할 당시는 마이크
로소프트가 수렁에 빠진 상태였다. 아이
폰이 등장한 이후 모바일 혁명이 일었는
데,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PC 시
장은 점점 침체됐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디바이스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시장의 
경쟁력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까지 이
어가고자 했지만, 사용자들은 이미 애플
과 구글이 내놓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에 
빠져있었다.

나델라 CEO의 취임 일성은 “클라우드 퍼
스트, 모바일 퍼스트”였다. 마이크로소프
트를 상징하는 윈도우와 오피스라는 기
득권을 고수하려는 노력 대신,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
징적인 장면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
졌다. 사티아 나델라 CEO가 부임하기 
이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 오픈소스
란 물리쳐야 할 경쟁자였다. 전임 CEO
인 스티브 발머는 “오픈소스는 암과 같
은 존재”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오픈소
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윈도우와 리눅스는 서로 어
우러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한
다. 2018년 현재 애저 상의 가상머신 중 
40% 가 오픈소스 기반일 정도다. 나델
라 CEO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한다”고 선언했다.

9인치 이하의 디바이스에는 윈도우 운
영체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도 도입
했다.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라면 상상
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윈도우는 마이크
로소프트의 핵심 중 핵심 매출원이기 때
문이다.

또 윈도우8, 윈도우 8.x 이용자들은 윈도
우10으로 무상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의 폐쇄적 비즈니스 모델을 과
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에 오피스
를 개방했다. 오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한다 

”

의 핵심 제품군이라는 전략을 넘어 사용
자 입장에서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마이
크로소프트의 킬러 제품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최고위층이 전략을 
바꾼다고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DNA가 바뀌어야 한다. 고객과 파트너들
은 환영할만한 변화이지만, 마이크로소
프트라는 기업과 임직원들은 변화에서 
오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변화에 맞는 새로운 조직구성이 필요했
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했다. 직원평가제
도도 기존의 상태평가(5개등급제)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실적 중심의 평가가 
아닌 영향력(impact)을 기준으로 변경
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동료의 성공을 어떻게 내가 활
용했는지를 자세히 기술해 평가하도록 
했다. 협업하고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 임직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회사를 떠나는 직원도 적
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새로 입사한 직원 가운데 
17%인 3000여명이 퇴사했다 다시 돌아
온 직원이다. 힘들지만 혁신열차에 다시 
탑승키로 한 것이다. 이런 변화의 고통을 
인내하고 실행한 끝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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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	
주가·실적 우상향
나델라가 CEO 취임 후 3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30% 이상 상승했다. 나델라 CEO가 취임 이전 36달러였던 
주가가 2018년 3월 9일 96달러를 돌파했다. 매년 70% 이
상 증가한 셈이다. 현재 시가총액은 7226억달러로, 이는 지난 
2017년 1월 17년 만에 시가총액 5000억달러를 회복한 이후 
불과 1년만에 달성한 성과다.

모건스탠리는 2018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가 12개월 이내
에 시가총액 1조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서운 성장세와 미래 전망을 따져본다면 
주가가 55% 상승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
라 예상된다.

이런 성과를 이끌고 있는 것은 당연히(!) 클라우드다. 마이크
로소프트는 2018년 회계연도 2분기(2017년 10~12월) 지

속적인 클라우드 비즈니스 성장으로 클라우드 매출 2배 증가
를 달성했다. 분기 전체 매출은 289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
기 대비 12% 상승했다. 지난 5분기 동안 매분기 20% 넘는 성
장세를 기록했다.  

기존의 매출 구조는 윈도우 30%, 오피스 30%, 서버용 소프트
웨어 30%, 기타 10%의 비중이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매출
이 40% 가까이 차지한다. 기존 매출 구조에서 아예 없던 비즈
니스로 성공적인 전환을 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디지털 기업이었지만, 다시 한 번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멈출 기미가 보
이지 않는다.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연구소 등에 방대한 투
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세 이어가겠다는 포
부다.  

빌 게이츠 전 회장은 “모든 가정과 모든 책상에 PC를”이라는 
비전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웠다. 당시로서는 이 비전이 망
상에 가까웠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비전을 실행시키
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IT기업으로 성장했다.

사티아 나델라 CEO도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비
전을 제시했다.

“전 세계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Server

114 억 6,700 만
(25.9%)ETC

69 억 3,100 만
(5%)

Office

117 억 5,600 만
(26.5%)Windows

132 억 900 만
(29%)

FY06

Office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es

Azure More Personal Computing

274 억 4,000 만
(28.4%)

FY17

304 억 4,000 만
(31.5%)

387 억 7,300 만
(40.1%)

WindowsServer Offi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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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를 넘어 
AI 기업으로 

‘미안해 아마존, 클라우드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야’

라는 기사를 썼던 포브스는 같은 기사에서 마이크소

소프트에 대해 ‘AI 트레인(train)’이라고 표현했다. 클

라우드 기업으로의 변신에 성공 이후 그 영향력을 AI 

분야에까지 이어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객의 입

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하나의 열차를 탄 

것처럼 플랫폼의 이동 없이 편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흔히 AI를 생각하면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의 알파

고(Alpha Go)를 떠올린다. 특히 국내에서는 알파고

가 이세돌 9단과의 대결로 화려하게 데뷔했기 때문에 

더욱 이에 대한 인상이 강렬하다.

그러나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는 것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

역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기업

의 혁신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AI 플랫폼

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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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을 상장하는 키워드는 ‘대중화
(democratization)’다. AI는 기업의 규모나 자본력과 관계없
이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생각
이다. 만약 AI 기술이 기업규모나 자본력에 의해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이는 혁신의 불평등을 가져올 것이고 현대 경제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2017년 47차 세계
경제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 즉 모두가 활용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며 “세상의 모든 사람과 조직
들이 보다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이크로
소프트의 목표”라고 말했다.

“AI 대중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구나 쉽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애저 클라우드 안에 담았다. 50개가 넘는 인공지능 관련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가 애저 클라우드 상
에 공개돼 있다. API만 연결하면 누구라도 AI를 활용한 혁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항공은 마이크로소프트 AI 기술을 통해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항공 여행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대고객 
서비스다. 항공과 같은 전통산업도 AI 기술을 활용해 재빠르게 
고객경험을 혁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대자동차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코나 챗봇을 개발했다. 코나 챗봇은 
소형 SUV인 코나의 디자인과 가격, 편의사양 등의 정보를 제
공하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모델 추천 서비스와 전시 및 시승
차 조회·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궁금증에 답변할 수 있도록 설
계됐다.

국내에서 비만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365mc 병원은 마이크
로소프트 AI 기술을 활용해 비만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
다. 365mc 병원은 의사가 사용하는 수술 도구에 센서를 부착
해 의사의 움직임을 데이터화했다. 이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
트 애저의 머신러닝 플랫폼에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지방흡
입 수술 후 즉시 경과를 확인할 수 있고, 집도의가 주관적인 감
이 아닌 정량화된 수술 동작 기준을 따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다. 365mc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머신러닝 
API에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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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위협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AI가 근래에 들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연구개발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초부터 AI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었다. 당시 음성인
식과 컴퓨터비전(이미지 인식)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마이
크로소프트에 있었다. 그러나 시대를 너무 앞서나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명확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시에는 AI 연구를 뒷
받침하는 컴퓨팅 처리 능력이나 데이터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
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9월 AI에 대한 연구를 보다 본격
화 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AI 리서치 그룹’을 신설했다. 해
리 셤 수석 부사장이 이끄는 AI 리서치 그룹에 5000명 이상의 
전문가 투입됐으며, 이는 1년만에 8000명으로 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리서치 그룹’ 은 AI 기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최신 기술 발전을 위하
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 미국 레드몬드, 중국 선전, 
독일 뮌헨 등에 IoT와 AI 연구에 특화된 ‘IoT & AI 인사이더 랩’
을 운영하며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AI 분야로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AI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
고 있다. 일각에서는 AI가 인류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위
기의식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
다. 인지(人智)보다 앞선 지능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모든 사람의 삶을 ‘증강’ 시켜주는 도
구로 AI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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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로 ‘지구 환경 AI 프로젝트(AI for Earth)’, 
시각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주변 상황이나 텍스트, 물
체 등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시각 인공지능(Seeing 
AI)’, 파킨슨 병 환자를 돕는 ‘엠마 프로젝트(Emma 
Project) 등이 있다.

‘지구 환경 AI 프로젝트’는 물, 농업, 생물 다양성, 기후 변
화 등 글로벌 환경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AI 기
술, 교육 등을 활용해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노르웨이와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마이크로소
프트의 클라우드 및 AI 기술을 활용해 국가적 차원으로 
자연 친화적 에너지의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에는 시각 인공지능 AI(Seeing AI)이라는 앱을 
선보이기도 했다. 시각 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앱
으로, 주변의 상황을 인식해서 말로 전달해준다.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센터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엠마 (Emma)’ 는 전 세계 파킨슨 질환을 가지
고 있는 환자들의 손 떨림을 줄여주는 의료 보조장치로 
손목 시계형 웨어러블 기기다.  엠마 와치는 진동 모터를 
사용해 로우턴의 뇌가 떨림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신호
를 보내 근육 떨림을 진정시킨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헬스케
어 AI에 투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생명공
학기업 ‘어댑티브 바이오테크놀로지스(Adaptive 
Biotechnologies)’와 파트너쉽을 맺었다. 인간의 면역 
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지도를 구축해 질병을 적

시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목표다.  면역 체계를 구
성하고 있는 세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암, 자가면역장애, 
감염과 같은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치료도 훨씬 
수월해진다.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수월해진다. 국내에
서도 연세의료원, 서울삼성병원, 아산병원 등과 제휴를 
맺고, 헬스케어 AI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임상 데이터 등을 AI 기술에 접목시켜 의학적 난제
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이 이와 같은 거창한 일
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사무직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에도 AI 기술이 들어가 있
다. AI가 사람의 일을 더는 역할을 한다. 파워포인트의 
디자인, 아웃룩의 포커스, 엑셀의 예측 시트 등이 대표적
이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제공
해 사용자들이 창의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나만의 업무 패턴을 분석해 비서처럼 도와주는 ‘마이 애
널리틱스’ 등도 오피스365에 들어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사회와 경제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모
든 규모의 조직들에 전례 없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
다"면서 "오피스365, 다이내믹스365, 애저에 접목된 인
공 지능을 통해 세상에서 변모하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
도록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모든 고객, 파트너, 개발
자들의 독창성에 감명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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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제2 전성기를 
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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